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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근대화 혹은 서구화 등 단편적인 관점으로 이해되는 한국 복식사에서, 젠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여 한국 현대 패션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에 따른 복식의 변화와 한국 젠더의 특수성 및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였다. 한국 젠더의 특수성으로, 이중적 구도와 복잡한 중층적 구조를 도출하였으며

개화기 이후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 하에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았고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 연구 및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 총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횡단적 지표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연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비해 성 역할 고정관념은 많이

허물어졌으나 가정에서 남성이 경제적 소득을, 여성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할 등을 구분하는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성적 정체성의 표현뿐 아니라 인성 및 품격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서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으로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과 다양한 젠더 가치관의 

공존이 도출되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이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패션은 단순히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예의와 규범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다양한 젠

더 가치관이 공존하고 개인의 성향과 취향,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신의 만족을 우선

으로 하는 미적 태도 또한 중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 패션은 옷차림을 통한 규범적 가치를 중시

하는 한편,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패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젠더, 한국 젠더 가치관, 한국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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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세기 이후 산업중심주의의 자본주의 사회 및 

개인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젠더는 현대인의 자

아의식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관이 되었

다. 현대 패션은 젠더의 경계를 가시적으로 드러

내는 주요 장이자 젠더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기능을 담당해왔으며, 젠더는 복식과 사

회적 맥락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유추하게 한다는 

점에서 복식문화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그동안 사회학적 관점에서 성과 복식문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남성, 여성 복식 이분화의 기

원 및 조형적 차이, 문화적 맥락에 대해 고찰하면

서 특히 19세기 이후 현대 패션에서 남성복과 여

성복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복식의 발전 및 유행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패션은 젠더 표현의 주요한 장이 되어, 젠더의 경계

를 지속적으로 재정의해 왔으며(Wilson, 2003), 

1780년대까지만 해도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외양이 

다르더라도 컬러와 소재 등 유사한 미적 특성을 

보이며 계급적 상징이 중요하게 인식됐으나 1840

년대 들어서면서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 역할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

기 시작했다(Kidwell & Steele, 1989). 

그러나 서구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에 

주목한 것과 달리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근현대 

이후 복식 및 스타일의 변천에 주목하여 패션 산

업의 연대기를 나열하는 기술적 접근이 대부분

이다. 

젠더와 복식에 대한 국내 의류학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는데 첫째, 미학 및 페

미니즘 측면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을 분석하는 사

례연구(Choi, 2006; Choi & Kim, 2006; Kang & 

Geum, 1996; Kim & Yim, 2015; Lee & Kim, 2005; 

Lee & Park, 1998)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가 젠더 개념을 단편적으로 차용하거나 서구의 현

대 패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실정

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성 역할에 따른 의복 

이미지 추구 성향을 분석하는 실증연구(Cha & Kim, 

1995; Lee, 1993; Lee & Park, 2006; Weon & Kahng, 

1983; Yoon & Lee, 2000)는 마케팅 측면에서 연구

되어 한국 복식문화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현대 성 역할에 따른 복식의 

특성을 살펴본 문헌연구(Lee, 2009; Lee, 2010; Lee 

& Lee, 2015; Yi, 2014)가 있는데, 복식의 조형적 

특성 혹은 이미지 유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의류학 이외의 분야에서 

한국 근현대 젠더 정치에 따른 남녀 복식의 차이

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An, 2005; Eom, 

2010; Kim, 2007; Kim & Kim, 2012)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특정 시기만을 분석하고 있다. 

젠더는 남성성 및 여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반영하고 복식 형태와 패션 문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젠더와 

복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젠더 범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활용되는데 

첫째, 정신분석학 혹은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정

체성의 형성에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출하

거나 둘째, 이데올로기 비판적 관점에서 소수자나 

약자의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이

다(Kraft et al., 2000/2002). 본 연구에서는 젠더 범

주가 가지는 문화적·정치적 속성을 통해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젠더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분석하는 한편, 

심층 면접을 통해 오늘날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

더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서구 젠더 가치관에 대한 사적 고

찰을 토대로 한국의 젠더 가치관

의 특성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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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한국 근현대 젠더 가치관에 따른 남

성, 여성 복식의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젠더와 패션

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고찰

하고, 젠더와 관련한 한국 패션의 

문화적 특성을 밝힌다. 

연구문제 1, 2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 

연구를,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

층 면접법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 인터넷 자료, 기사

와 잡지를 활용했으며, 시대적 범위는 남성복 및 

여성복 성적 특질과 성 역할에 따라 구분되기 시

작했던 서구 19세기 이후, 식민사회 이후 본격적

인 의제개혁이 시도되었던 한국 개화기 이후를 기

준으로 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는 사전 설문을 

토대로 급변한 젠더 가치관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

해 20대 및 30대의 남성, 여성 총 22명을 모집하였

다. 모집방법은 연구자의 지인 및 소개를 중심으

로 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그리

고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병행

하고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자료 전체에 일관된 

지표체계를 부여하는 횡단적 지표화(cross-sectional 

index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정보제공자의 인구

통계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모든 면접은 연구

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생명연구윤리

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 IRB no. 1605/002-001), 연

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한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Ⅱ.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서구의 젠더와 패션

서구는 고대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철학을 토대로 이분법적인 젠더 가치

관이 형성되었으며, 데카르트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를 겪으면서 남성 및 여성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과학적 담론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페미니즘 운동, 성 혁명과 하위문화 운동을 통해 

이분법적 젠더 가치관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1) 페미니즘 운동과 의복개혁운동

서구 복식사에서 남성 및 여성 복식이 외형적

으로 이분화된 것은 14, 15세기로 추정되나 본격

Table 1. 정보제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름 연령 성별 직업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김지민 33세 남성 패션브랜드 운영 김선희 29세 여성 교사

이재준 34세 남성 주얼리 브랜드 운영 박범준 30세 남성 법무관

김노을 30세 여성 패션 에디터 강혁수 32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박수형 34세 여성 패션 연구원 이은아 27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최현진 31세 남성 멀티샵 브랜드 MD 박은솔 30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이영주 29세 여성 럭셔리 브랜드 MD 이수영 30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박경아 33세 여성 패션 연구원 김재이 31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최준희 31세 남성 디자인 작가 이윤재 30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한지혜 30세 여성 공무원 김가람 28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한동준 30세 남성 법무관 김소라 29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정해준 30세 여성 회사원 최세원 26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생

 

*모든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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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복식을 통해 남성 및 여성의 성적 특질 및 

역할과 위계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인지되기 시작

한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18세기 이전까지 복식

은 귀족 및 상류층 등 계급적 신분의 상징적 위계

를 구분하는 의미가 더욱 컸으며, 19세기 들어서 

남성들은 계몽주의 젠더 이분법에 근거해 성실성

과 유능함, 단정함, 실용성, 자제력, 극기 등을 근

대 시민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성으로 규정

하였고 코트와 바지로 구성된 근대적 수트를 수용

하였다(Kim, M. J. et al., 2010). 근대를 기점으로 

남성은 근대적 시민의 표상으로서, 여성은 남성의 

사회적 계급을 위시하는 장식물로 취급받는다

(Craik, 2003). 

1850년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의복개혁운동

이 전개되면서 여성 복식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다. 초창기 의복개혁운동은 실베스터 그라

함(Sylvester Graham)을 필두로 한 건강개선운동

(health reform movement)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개

인의 책임감과 독립, 교육, 시민의 권리 등을 주창

했던 건강개선운동의 정신은 많은 부분 의복 개혁

가들의 동기와 실천적 목표가 된다(Leach, 1989). 

이후 의복 개혁가들은 국가의복개혁협회(National 

Dress Reform Association)를 결성해 공식 매체인 

�The Sibyl, 1856~1864�를 통해 각종 활동을 후원

한다(Torrens, 1999). �The Sibyl�는 단정한 스타일

들의 복식을 소개하면서 복식 개혁을 통한 여성의 

건강 개선뿐 아니라 흑인 노예 해방, 금연, 절제와 

같은 운동에도 힘쓴다(Mott, 1938). 미국의 페미니

스트 엘리자베스 밀러(Elizabeth Miller) 또한 여성 

대안복식을 제안하여 여성복식의 개선을 주창한

다. 밀러는 중동풍의 복식에서 착안하여 발목에 

주름 잡힌 헐렁한 바지 위에 짧은 드레스나 스커

트와 조끼를 입도록 권장한다. 이는 여성의 활동

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자전거 타기와 같은 스포

츠 활동 또한 장려하였다(Gray & Peteu, 2005). 

19세기 이후 복식의 근대화는 실용성과 편의성

을 추구하는 수트 형태의 남성 복식을 통해 표현

되었기에 20세기 전반에 여성 복식의 근대화 및 

양성평등적 가치의 표현은 남성복의 형태를 모방

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2) 하위문화 및 반문화 운동과 의복개혁운동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복식을 통해 개선

하려는 움직임은 196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1960년대 등장한 의복개혁운동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 등 젠더에 대한 문

제와 패션의 다양성을 더욱 확장시킨다. 1960년대 

디자이너 루디 게른리히(Rudi Germreich)는 남녀 

모델이 똑같은 토플리스 수영복을 착용한 룩을 통

해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유니섹스의 개

념을 선보인다. 게른리히는 의복이 충분히 근본적

인 형태만 되면 남녀공용으로 입혀질 수 있다고 

보았다(Lee & Park, 1998). 1964년경 영국의 카나

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를 중심으로 나타난 비

트족(Beat generation)을 시작으로, 여성스러운 남성 

패션이 유행하게 되면서 남성 복식도 화려한 컬러

와 무늬, 부드러운 소재와 러플 장식을 사용하게 

된다(Kim & Geum, 1998). 심리학자 어니스트 디히

터(Ernest Dichter)는 패셔너블한 남성들을 묘사하

면서 피코크 혁명(Peacock Revolution)이라는 단어

를 통해 감정적으로뿐 아니라 의상학적으로 자신

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남성의 자유를 말하였다

(Alison, 1981/1986). 이는 19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까지 이어져 남성 및 여성의 성 특질을 인정하

고 상대방 성의 요소를 복식에 도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Lee & Park, 1998).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시작된 초창기 의복개혁

운동이 공식 매체와 후원 활동, 대안복식의 전파 

등을 통해 여성 인권 향상의 가치를 주창하며 체

계적으로 전개되었다면 20세기 후반 의복개혁운동

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콘셉트 차용과 패션 스타일

의 일시적 유행에 가까워 실천적인 성격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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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양성적 스타일은 크로

스젠더 스타일의 극대화일 뿐 근본적인 젠더 문제

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가치의 성취로 보기는 어렵다(Paoletti & Kidwell, 

1989). 유니섹스 룩 또한 본질적으로는 남성 복식

의 형태에 가까웠다는 점, 남성 및 여성의 섹슈얼

리티를 거부함으로써 개인의 가치까지 지웠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Arvanitidou & Gasouka, 2013). 

또한 여성들이 남성복 요소를 차용하여 복식의 변

화를 추구할수록 오히려 젠더의 경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Hollander, 1994). 

그러나 유니섹스 룩을 비롯한 앤드로지너스 룩, 

젠더리스 룩 등은 시대의 양성평등적 젠더 가치관

과 다원주의적 문화 가치가 복식을 통해 표현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패션이 사회문화적

으로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가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패션은 사회적 위치나 젠더와 같은 상징

적 경계를 유지 및 전복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이기

도 하다(Crane, 2000). 

이처럼 젠더와 패션, 의복개혁운동의 성과와 한

계 등 복식을 통해 젠더의 불평등한 위계 구조와 

다양성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담론은 오늘

날까지 끊임없이 현대 패션의 문화적 의미를 되돌

아보게 한다. 

2.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

한국은 독특한 근현대사를 경험하였으며, 젠더 

가치관 역시 서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젠더 및 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우선적으

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을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젠더 가치관 및 성 

담론에 대한 주요 연구는 여성 정책 및 여성해방

운동의 성과에 치중되어 있고 의류학 분야에서 선

행연구 또한 특정 시대와 인물에 한정되어 있기에 

사회학 및 젠더학, 여성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크게 한국의 여성해방운동 관련 

자료(Institue of Gender Research SNU, 2013; Kang, 

2005; Lee, 2005), 근현대 생활 및 문화 관련 자료

에 대한 분석(Jeon, 2004; Jo, 1988), 한국 사회의 젠

더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진단(Bae, 2015; Hong, 

2013; Lee, 2012; Lee, 2014; Yi, 2014), 한국 근현대 

복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고찰(An, 2005; Choi, 

2011; Kim, 2007; Kim, E. J. et al., 2010; Kim & 

Kim, 2012; Kim, 2014; Kong, 2005; Lee, 2009; Lee, 

2010; Park, 2016; Park, 2017; Yoo & Kim, 2000) 등

의 서적 및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그 결과 한

국 젠더 가치관이 상황에 따른 이중적 구도와 복

잡한 중층적 구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1) 이중적 구도

한국 젠더에 있어 큰 특징은 남성과 여성의 위

계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이중적인 구

도를 보이는 것이다. 유교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 

문화의 유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인

식은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몇몇 연구자

들에 의해 밝혀졌다. Kang(2005)은 한국 여성의 지

위는 전통의 유습 때문에 아직도 사적 영역에서는 

서양 여성들보다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군

신화의 한 사상을 예로 든다. 끈기와 인내를 지닌 

인물인 웅녀가 한국 여성들의 보편적 속성을 상징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서양에서 남성신과 여성

신이 대립적으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단군신화에

서는 상생의 관계로 묘사되고, 출산은 벌의 대가

가 아닌 웅녀의 자율에 따른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 주목한다(Kang, 2005). Jo(1998) 또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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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에 대한 논의는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왔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다. 하나

는 ‘한국 여성들의 권한은 이미 너무 세어서 여권 

신장은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근

거로 전통적으로 모권이 강했다는 점, 여성이 결

혼 후에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점, 그

리고 현대에 와서 여성이 가정 내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여성들

은 극히 억압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대

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으로, 전통적인 칠거지악, 

재가 금지법, 정절의 규범과 유교 문화권에서도 

유일하게 아직까지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호주제

의 존속을 강조해 온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실

상 한국사회 가부장제의 모순은 여성의 권위가 공

식적 권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 있다(Jo, 1988).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이중적인 젠더 구도로 인해 한국 여성해방

운동은 여성들의 직업 활동 참여와 제도적 개선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서구와 달리 민

족 해방과 국가 건설의 과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출발하지 못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서구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현대적 헌법 제정으로 자동적으로 

참정권을 얻게 되어 서구 여성들이 끈질기게 벌여

온 선거권을 얻기 위한 사회 운동을 벌일 필요도 

없었으며 곧바로 이어진 전란으로 여성 운동이 일

어날 여지는 더욱 사라졌다(Jo, 1988). 따라서 197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한국 여성해방운동

은 상대적으로 여성 직업 활동이 침체되어있던 공

적 영역에서의 법적 권한을 확장하는 것으로 전개

된다. 그 성격 또한 한국 사회 특유의 국가주의적

인 특징으로, 국가재건이라는 틀 아래에서 제도화

되어 합법적이고 법제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다.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정책 기능을 확장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 여성 단체들은 사단 법인화되

었으며, 여성 운동가들 역시 여성부 관료나 공무원, 

보좌관 등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Jang, 2006).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여성해방운

동은 여성의 직업 활동 증가와 법 제도의 향상에 

일조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복식의 변형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적 영역에서 여성

의 인식은 ‘어머니’ 아니면 ‘창녀’라는 기준으로 

이분화 되어 여성이 전통적 역할을 준수할 때에만 

옳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특히 조선사회의 

유교적 젠더 이데올로기와 근현대 시기 국가에서 

주입한 젠더 사상으로부터 기인한다. 근대 초기 

국가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가족 단위 중심의 생존

으로, 남성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산업화의 

동력으로, 여성은 가정 개량과 자녀 교육에 힘쓰

는 현모양처의 역할을 부여 받게 된다. 따라서 새

로운 국가건설의 기둥으로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가정주부가 국가부흥을 좌우할 국민의 일원

으로 간주될 때에만 여성의 지위는 상승하였다

(Kim, 2006). 반면, 근대 초기 등장한 ‘신여성’, ‘모

던 걸’과 같은 새로운 여성상은 현모양처로 대변

되는 구여성과 대립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Jeon, 2004). 

서구 페미니즘 운동이 18세기말 참정권 획득과 

같은 제도적 개선, 의복개혁운동과 같은 생활의 

개선 등 다방면으로 구체화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 

사회는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여성해방운동이 전

개되어 오늘날까지도 여성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 

성 역할과 이미지를 대변하는 ‘현모양처’를 기준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신여성 및 

모던걸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Kim and Kim(2012)은 신여성이나 

모던 걸이 서구식 의상과 장신구, 카페와 같은 소

비 공간 등의 물질적 상품 소비를 즐겼으며, 이를 

통해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의식을 형성해 나갔음

을 밝혔다. 또한 신여성과 모던 걸이 시도한 단발

은 침략에 의한 식민화의 표상이었던 남성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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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신체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계기였다고 평

가되기도 한다(Kim, E. J. et al., 2010).  

한국 사회에서 남성 및 여성의 위계가 공적 영

역과 사적 영역에서 이중적인 구도를 보임에 따라,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적 활동 증가 및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른 여성 

상위의 구조를 억제하려는 듯, 정부 및 언론에서

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성 이미지를 전통적인 현모

양처에 국한시켜왔다. 따라서 여전히 제도적 개선

과 더불어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인식의 개선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복잡한 중층적 구조

한국 젠더의 특징 중층적인 구조는 유교 가부

장제, 일제 강점기 및 군사문화, 신자유주의를 거

치면서 남성중심 사고 및 여성상위의 관점, 젠더 

자체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몰젠더적 인식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

다. 서구 사회가 근대 시민사회의 구성, 구체제의 

극복, 산업화, 민주화 등의 복합적인 근대화 과정

을 비교적 장기간의 흐름 속에 맞이하게 되는데 

비해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근대화를 경험하였다

(Jun, 1998). 따라서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서 가족

을 매개로 한 사적 가부장제가 공적 가부장제로 

이행되어 공적/사적 영역의 분리, 성차별적 사회

화, 성별 분업 체계 등 다양한 층위로 재편되어 작

동하는 것에 반해 한국 사회의 젠더 구조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Lee, 2012). 

식민지를 통해 이루어진 한국 근대화는 사적 

가부장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 근대적인 공적 영역

에 도입되었다(Lee, 2012). 일본 식민지 당국은 사

적 가부장제가 그대로 유지하는 전통 사회의 젠더 

구조와 근대화 과정을 접목시켰으며, 따라서 전통

적인 사적 가부장제가 온존된 상태에서 식민지 공

업화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별 분업의 틀이 더 

견고하게 되었다(Lee, 1990). 해방 후 한국 전쟁과 

1960년대 이후 군사문화를 거치면서 남성우월적 

젠더 구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1950년대 가족법 개정을 필두로 여성해

방운동이 시작되고 특히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직

업 활동과 소비 시장 및 고학력 여성의 증가로 청

년과 여성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 받게 된다. 

1990년대 광고를 통해 여성의 소비는 개성의 표출, 

당당한 자기주장과 연결되기 시작한다(Bae, 2015).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가 잔존하는 가운데 근대적 

소비 경험에 앞섰던 여성들의 급격한 여권신장이 

이뤄진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며 정보사회 및 소비사

회 이후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근대

적 젠더 관계가 규정하는 젠더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안정되게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성

장하지 않으며, 성별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약화되

게 된다(Bae, 2015). 또한 현대사회에서 노동 세계

가 더 이상 젠더 이분법의 논리에 종속하지 않음

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은 젠더나 계급 보다 개인

의 문제로 치부되기 시작한다(Hong, 2013).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구축된 복합적이고 중층

적인 젠더 구조로 인한 젠더 불평등 문제는 성 역

할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 

일관된 맥락으로 이해되기보다 남녀 간 추상적 대

립만이 난무하는 몰젠더적 상태로 심화되고 있다. 

3. 한국의 젠더 가치관과 복식

1) 개화기 이후: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와 복식 

규제

개화기 이후 한국 복식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변화를 보이는데, 대부분 국

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이루어진다. 먼저, 개화기 

시기는 의제 개혁을 통해 남성의 양장을 우선적으

로 도입하여 남성들 사이에서 양장과 한복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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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때이며, 일제강점기 시기의 1920년대, 1930년

대는 여성들 사이에서 서구 양장과 개량 한복이 

공존하며 근대 소비문화의 태동이 시작된 때이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 전시체제에 맞추어 남성 및 

여성 복식 모두 간소화되었다. 

한국 근대 초기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주도 하

에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서구와 달리 한국 

근대사 초기는 신분제 문란, 민중의 봉기, 외세의 

압력 속에 국가 공동체의 존립이 심하게 흔들림에 

따라 가족 단위 중심의 생존이 개개인 삶의 목표

가 되었다(Jo, 1988). 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근대화의 근간은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에 있다. 

국가의 효율적 재건을 위해 남성 및 여성 역할은 

철저히 이분화 됐으며, 따라서 근대 초기 젠더 가

치관은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유교 인식이 지속되

는 상태에서 일제 및 서구 사상이 유입되는 방식

을 통해 구축된다. 유교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

편과의 관계에서 정절을, 자식과의 관계에서 모성

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효를 강조하여 종국적으로

는 여성의 역할을 가족과 연관하여 단순화시키고, 

탈주체화시키고, 탈성화시킨다(Jeon, 2004)는 점에

서 젠더 차별적이었으며, 이는 복식의 근대화 과

정에서도 반영된다. 

여성이 근대화의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남성을 

중심으로 서구 양장이 도입된다. 의제 개혁은 크

게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간편한 옷으로 간소화시킨 목적이 컸다(Ko, 2001). 

남성복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의제개혁들은 

근대 교육과 지식을 가진 문명화 및 사회적 지배

층의 지표였다(Kim, 2007). 그러나 여성 복식은 여

전히 ‘어머니’와 ‘아내’로서 전통적 가치를 이어가

는 한복이 고수된다. 

일부 상류 여성들은 양장을 즐겼지만, 한국사회

에서 근대화된 복식이란 실생활을 개선하기보다 

서구식의 양장 형태가 우수한 미적 취향을 향유하

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조됐다. 따라서 일부 상

류층 여성들에 의한 서양 복식 착용은 전통적 여

성 역할에 대한 근원적, 관념적 변화가 아닌 서구 

문물의 수용을 통한 과시적, 상징적 의미가 강조

되었다(Lee, 2009). 

여성 복식 개량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등장

한 것은 1886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이화학당을 

필두로 근대식 여학교가 세워진 이후였는데 풍속

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짧은 저고리와 긴 치

마를 착용하게 하였다(Ko, 2001). 192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 개선책의 일환으로 장옷 폐지가 

거론되었으며 개량 한복이 제안되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가 유행하면서 신

여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코드로 자리 잡는다(Lee, 

2005). 그러나 남성 지식인층이 수용한 양복과 유

행은 ‘문명화의 동참’이었으나, 여성들이 조선옷에 

변화를 주고 양장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서구적

인 것을 외적으로만 모방하는 ‘여성 특유’의 사치

와 허영으로 인식되었다(Kim, 2007). 국가가 요구

하는 여성성이란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여 근검과 

절약을 실천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의 

욕구를 기꺼이 희생하는 자질을 의미했기 때문에 

여성의 화려한 복장과 외모는 반사회적인 행위였

다(An, 2005). 

사회적으로 신여성과 모던 걸에 가해지는 비판

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분열적 시선과 비판은 오히

려 한국의 근대 여성이 서구 문물의 유입과 전통

성의 회복이라는 시류 속에서 한국적인 여성 정체

성을 모색하게 해주는 계기로써 작용한다. 1940년

대 들어 전시 체제의 총력전에 대비하여 남성 및 

여성 복식 모두 대폭 간소화되고 해방 이후 곧바

로 이어진 6.25 한국 전쟁으로 극심한 물자부족 시

대를 겪어 패션의 암흑기를 가지게 되면서 1920년

대와 1930년대 여성들이 주체적인 복식 개량 움직

임과 신문화에 대한 열망은 1970년대 이후 여권의 

본격적인 신장에 힘입어 더욱 주체적인 여성성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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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전쟁 이후: 젠더 가치관에 대한 저항 

및 패션의 다양화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격

동과 문화적 변동을 맞이하게 되며 여권 신장 및 

민주화와 더불어 젠더 가치관이 점차 약화되는 양

상을 보인다. 19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군사정권이 장기화되고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더불

어 경제 성장과 국가 재건의 목표가 설정되면서 

생계부양자와 생산자로써 강한 남성과 가정의 기

틀을 잡는 현모양처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젠더 가

치관이 미디어를 통해 다시 강조된다. 그러나 가

족법 개정을 필두로 197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

이 본격화되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88 

서울올림픽 및 한국 야구 개장으로 스포츠와 여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급격한 젠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더불어 패션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인

다. 국내 패션 산업의 성장과 해외 수입품의 개방

으로 여성들은 교육과 직업, 패션과 소비에서 유

행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끈다. 

이미 1920년대, 1930년대 근대 시기 서구 양장

을 세련된 미적 취향과 모던으로 인지한 여성들은 

서구 패션과 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을 드러냈다. 

단발 헤어스타일과 파마, 다양한 화장법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정절을 요구하던 

전통적 젠더 가치관에 반하여 여성적 섹슈얼리티

와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추구가 근대적 

여성성으로써 인식되기 시작한다. 

1967년 미국에서 귀국한 가수 윤복희가 처음으

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나면서 혁명과도 같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Chung, 2011). 이 시

기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가부장제의 굴레 속에 자

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던 대다수 어머니 세대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저항의 의미이자, 사회변화 

및 근대성을 수용해 자신의 경제적 조건 및 상황

에 맞춘 여성들의 고민을 담은 것이었다(Kim & 

Kim, 2012). 

서구와 달리 일찍이 몸뻬를 통해 여성이 바지

를 입은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바지를 착용하는 것

이 여성에게 금기 되는 복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남성들의 장발과 함

께 정부 단속의 대상이 되며, 여성들의 섹슈얼리

티 발현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저항적인 시도

로 간주되었다. 서구에서 19세기 말 활동성과 실

용성을 강조한 바지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인권

에 대한 주창이자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상징적 복식이었다면 한국 여성에게 미니스커트를 

통한 섹슈얼리티의 발현은 여성의 주체성과 사회

적 참여를 드러내는 문화적 코드였다. 

정부는 1883년부터 외국인의 투자비율을 100% 

전면 허용하고, 대외송금 규제를 없애는 등 외자관

련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본격적인 자본 자유화

의 길을 열었다(Institute of Historical Studies, 1995). 

기존의 성 윤리나 가족윤리 등의 규범에 얽매이기

를 싫어하며, 개인주의적인 집단인 오렌지족을 필

두로 신세대, X세대 등이 주목을 받게 된다(An & 

Yang, 2001).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가치관

과 규범에 반발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급격

히 확산되면서 남성 및 여성의 성 역할을 강조하

는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 또한 흔들리기 시작하고 

특히 생계부양자로서 강하고 독립적이며 올곧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성성이 약화된다. 

젠더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 패션뿐 아니라 오

랜 기간 양복 착장이 기본으로 유지되던 남성 패

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

야 해외문호의 개방과 함께 자유롭게 개성을 추구

하는 새로운 소비문화의 풍조가 확산되었으며, 다

양한 패션의 유행만큼이나 젠더 가치관 역시 기존

의 전통적 통념에 거부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 10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8권 2호 (2018.6)

Ⅲ. 한국의 젠더 가치관과 패션에 
대한 실증적 고찰

한국의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젠더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 

면접법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 

질문으로 간단한 인적정보(Shin, 2012)와 도입질문

으로 성격 및 가치관, 직업적 활동에 대한 문항

(Roach-Higgins & Eicher, 1992), 전환질문으로 패션 

취향 및 젠더 가치관 문항(Arthur, 1999; Ham, 2007; 

Weinraub et al., 1984)을 구성하였으며, 주 질문은 

추구하는 젠더 가치관, 젠더와 패션의 연관성 등

의 문항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는 사전 

설문을 바탕으로 20대 및 30대의 남성 및 여성 각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젠더 가치관의 문항들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 역할 및 성 이미지의 개념이 주요하였다. 성 역

할(gender role)이란 남성 및 여성의 특징으로서 적

합하다고 여기는 사회적인 신념 또는 고정관념이 

일상생활의 역할에 반영된 것(Berk, 2009)을 말하

며, 또한 성 이미지(gender image)란 개인이 자기 

성에 대해 갖는 지각, 경험, 신념의 결과로서 성적 

특성에 대한 지각(Loudon & Della Bitta, 1984)을 

의미한다. 젠더 가치관에 따라 추구하는 패션 스

타일 및 중시하는 의복 가치, 영향 요인을 분석하

였으며,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 및 한국 패션의 

문화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1. 한국 남성 및 여성의 젠더 가치관

1)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자 대부분은 과거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크게 고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정에서 

경제적 책임, 가사 및 요리를 분담하는 맞벌이 가

정을 추구하였다.

 

“역할을 나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여자랑 남

자랑 다른 거는 그냥 여자가 애를 낳는 거 밖에 

다르다고 생각해 본 게 없거든요.” (이재준, 남성, 

34세)

“평등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

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수형, 여

성, 34세)

그러나 빨래와 요리, 설거지 등 가사에 대한 일

의 분담을 평등하게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남성이 경제적 책임을, 여

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답변하는 면접자들이 많았다. 

“남자든 여자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어느 한 쪽이 희생을 해야 한다면 남자는 경

제활동에, 여자는 육아에 신경 쓰는 게 좋다고 생

각해요.” (한동준, 남성, 30세)

“집안일은 적성에 맞게... 근데 사회적으로는 

남자가 일하고 집안에서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한지혜, 여성, 30세)

면접자들은 평등적인 성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통적

인 성 역할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지 않

았다. 그러나 부모 세대 및 과거 유습으로부터 습

득한 생활 문화를 따라 남성 및 여성의 일을 전통

적 성 역할과 부합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회의 효

율적 운영과 개인의 선택에 있어 안정적이라고 생

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전통적 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대해 공통

적으로 ‘리더십 있는’, ‘주도적인’, ‘능력이 있는’ 

등과 같은 형용사를 통해 묘사하였다. 그러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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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면접자들은 개인의 성격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 남성 이미지를 추구하거나 회피 및 거부하

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 전통적인 남성 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전통적인 남성상

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성격 면에서 본인과 어

울린다고 생각하였다. 

“내 목소리가 낮고 저음이다 보니까 대화하는 

걸로 남자다운 것 같다는 이미지를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이재준, 남성, 34세)

일부 남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전통적인 남성 이미

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억압이나 의무감을 느낀다

고 답하였다. 

“남자는 운동도 해야 되고, 악기도 해야 되고... 

부모님은 저한테 가부장적인 장남의 역할을 추구

했는데, 전 그게 안 맞더라고요.” (이윤재, 남성, 

31세)

전통적 남성 이미지를 회피하는 경우,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

하거나 전통적 남성 이미지가 본인과 부합하지 않

는다고 여겼다.

“남성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몸도 좀 크고, 근육

도 있고 수염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런 게 없잖아

요.” (최준희, 남성, 31세)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양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개인의 직업

적 특성 및 가치관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았다.

“약간 양성, 그러니까 중간 정도를 계속 유지하

려고 해요. 이 업계(패션)에 있을 때 여성성이 너

무 강하면 여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고, 남성성이 너무 세면 남성은 배제될 수도 있

기 때문에 양성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김지민, 

남성, 33세)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에 대해 

‘세심한’, ‘배려하는’, ‘상냥한’ 등과 같은 형용사를 

묘사하였다.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를 수용하는 경

우, 현모양처 이미지를 묘사하였으며 주변으로부

터 긍정적인 반응을 자주 들어왔다고 답하였다. 

“따뜻하고 좀 온화하고 배려심이 있는 여성..어

머니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김선희, 여성, 

29세)

몇몇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어머니 상 외

에 특정 여성 이미지에 대해 ‘여우같은’, ‘내숭 떠

는’, ‘치장하는’, ‘우악스러운’ 등 개인에 따라 부정

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여성 이미

지를 기피하면서도 여성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한 면접자들은 ‘씩씩한’, ‘귀여운’, ‘중성적인’ 

등의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저는 그런 여성적인 걸 추구하고 싶지 않았어

요. 어떤 연약하고 소위 말해서 청순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오히려 강하고 진취적인, 카리스마 

있는?” (정해준, 여성, 30세)

또한 남성 면접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여성 

면접자들은 여성 이미지를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

지 않거나 여성 이미지를 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정확하게 추구하는 여성상, 롤모델은 없어요. 

굳이 여성적인 걸 표출해야 하나 싶어요. 여성이

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었으

면 해요.” (박수형, 여성,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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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 

및 특정 여성 이미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

다. 따라서 ‘강인한’, ‘독립적인’, ‘시크한’ 등 전통

적인 남성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를 추구하거나 

중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는 여성적인 게 다 싫어요. 성격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씩씩하기보

다 보이시한 걸 추구해요.” (이영주, 여성, 29세)

면접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남성이란 

‘신체 건장하며, 리더십 있는 다재다능한’, 전통적 

여성이란 ‘주변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우아한’ 이

미지로 확인되었다. 

면접자들은 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다

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

구하는 성 이미지가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대해 긍정

적인 경우, 개인의 신체적 특성 및 성격이 전통적

인 성 이미지와 유사하였다. 한편, 일부 면접자들

은 전통적인 성 이미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나 전통적인 성에 부합하는 행동이나 이

미지를 의도적으로 추구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

다고 답변하여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면접자들은 소속된 집단이나 

자라온 환경, 주변의 평가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의한 선택인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성 이미지에 부합하는 행

동과 성격,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선택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자율적인 경향을 보여, 과

거보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

1)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

많은 면접자들은 성 역할 및 성 이미지 등 젠더

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신이 남성적 

혹은 여성적 성격과 이미지와 관련하여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받아보거나 타인에 대해 평가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정말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남자답다, 여

자답다라는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거

는 남자, 여자 성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도 마치 차갑다, 뜨겁다 이런 그 자체에 뜻이 있는 

형용사처럼 이미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버린 표현

인 거죠.” (한동준, 남성, 30세)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와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남성 및 여성 역할 및 이미지를 고

수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분

위기라는 것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저는 여자들은 보통 리액션을 잘하고 이모티

콘도 쓰고 여우같고 상냥한 이미지고, 남자는 넉

살 좋고 내 것만 챙기는 것도 아니고 두루두루 인

간관계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남성, 

여성... 그런 사람이 좀 더 유리한 사회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한지혜, 여성, 30세)

면접자들의 답변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젠더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성격 및 외모,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것이 자

연스러운 문화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부 면

접자들은 전형적인 남성 및 여성 고정관념을 따르

는 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의 한국 젠더 특수성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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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성 및 여성의 성 역할이 변화하는 것과 상관

없이 남성 및 여성 모두 전통적인 성 이미지에 대

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보다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고자 하는 일종의 윤리적 규

범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드러낼 때 타인 및 소속 집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젠

더에 있어 여전히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잔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다양한 젠더 가치관의 공존 

앞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으로 남성 및 여

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고정관념이 강한 것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많은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남성 및 여성의 특성을 이분법적

으로 구분하는 것과 별개로 과거의 억압적인 문화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20

대, 30대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다양한 남성 및 

여성 역할과 이미지에 대해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

는 것과 그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

였다. 

“저는 전통적인 남성, 여성 이미지를 좋아하는

데도, 그런 걸 저한테 강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제가 그걸 선택한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은

아, 여성, 27세)

또한 일부 면접자들은 문화적으로 남성 및 여

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사상이 변해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구조적 장치가 전통

적인 가치를 강조하여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

는 분위기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젠더 경

계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게이문

화가 없잖아요. 다만 사상은 그렇지 않은데 시스템

은 여전히 전통적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가사일하

고, 육아일 하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할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그렇게 못하게 만들죠.” 

(강혁수, 남성, 32세)

한편, 일부 면접자들은 과거와 비교해 현대사회

에 들어설수록 젠더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있어 개

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문화가 확

산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어떤 스테레오 타입을 깨고 사람들이 자기 성

향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라는 테두리 없이 그냥 인간으로

서 인정받는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노을, 

여성, 30세)

한국사회의 젠더 인식에 관한 두 번째 특징으

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

적인 남성 및 여성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이분법

적 구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으

나,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 적성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젠더 가

치관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개인이 자신만

의 가치관과 성향, 능력과 재능을 표출하고 이를 

인정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해 사회적으로 젠

더 가치관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특징은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한국 젠더의 특수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젠더 가치관이 갖

는 의미와 중요성은 퇴색됐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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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젠더를 통해 본 한국 패션의 특수성

1) 예의와 규범 중시

면접자들은 패션 스타일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빈번하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통념적인 기

준을 넘어 과한 스타일을 추구할 때 단순히 취향

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부정적인 평가

를 받는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지금은 오히려 튀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

각해요... 특이한 스타일을 입어서 보기 불편하다

고 하면, 그것도 피해를 끼치는 거죠.” (최세원, 남

성, 26세)

또한 공적인 자리나 행사에서의 패션 스타일은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

범에 어울리는 차림으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여겼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풀정장이에요. 벨트

하고 타이 메고 좀 더 격식 있는 자리면 셔츠 카

라까지 신경을 써요.” (박범준, 남성, 30세)

면접자들은 패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정형화된 

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나 집단의 기준에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답변하였다. 

“패션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기보다 여

성스럽게 보이는 게 제일 무난해서 입어요.” (김선

희, 여성, 29세)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 

및 성 이미지는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것은 예의가 없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사

람이라는 관념을 강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공적 행사가 빈번한 집

단주의적 문화가 강하며, 옷차림을 통한 예의와 

규범이 중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만족적인 취향 추구

면접자들 대부분은 의복이 자신을 표현하고 정

체성을 모색하는 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

서도 개성과 취향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

기보다 다양한 미적 가치와 취향을 추구하는 것이

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패션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남이 뭘 하고 

입던 이해하려고 해요.” (이재준, 남성, 34세)

일부 면접자들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 전통

적인 성 이미지 및 사회적 통념에 벗어난다는 것

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시선 및 타인

의 평가에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즐겼다. 

“옷 입는 걸 가지고 ‘나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

야’ 이런 걸 표현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통

념이나 규격화된 질서를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크죠.” (김지

민, 남성, 33세) 

일부 면접자들은 새로운 패션 경험에 대한 적

극적인 욕구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남성복과 

여성복 디자인을 구분하는 특정 실루엣과 컬러, 

패턴, 아이템을 벗어나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복, 여성복 매장 구분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이 없어지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

질 것 같거든요.” (김소라, 여성,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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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최근 급격한 문화적 성장과 사회적 

변동을 겪으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소비문화, 취향

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

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 

것에 비해 비주류적인 취향 및 패션 스타일, 취미

를 깊이 있게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대부분 

면접자들이 획일적인 집단주의적 문화를 경험하면

서 의복이나 패션이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

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

으로 모색하거나 고민하여 드러내기보다 다양한 

미적 취향을 일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만족해왔

음을 알 수 있었다. 

Ⅳ. 결 론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은 많

이 허물어졌으나 가정에서 남성이 경제적 소득을, 

여성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

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할 등을 구분

하는 고정관념이 남아있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

치관은 성적 정체성의 표현뿐 아니라 인성을 평가

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젠더 가치관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

성에 대한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억압이나 타

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성 역할 및 성 이

미지를 추구 및 거부하거나 혹은 젠더 인식이 부

재하여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할 및 능

력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었으나 최

근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

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안녕과 만족을 우선으로 하

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개인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왔고 패션은 단순히 자

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예의와 규범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고 

개인의 취향,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와 자

기만족적인 태도가 확산되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취향과 패션 경험에 대한 욕구 또

한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젠더의 특수성을 통해 복식사를 고

찰한 결과, 한국 현대 패션은 옷차림을 통한 예의

와 격식 등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

이 강한 한편, 유희적 측면에서 다양한 취향과 패

션 스타일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문화적 

특성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패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범적 가치

를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패션 스타일과 새로운 취

향을 추구하는 한국 패션의 이중적인 문화적 특성

을 바탕으로 볼 때,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인 및 상

품 기획하는 데 있어 기존의 분석 및 세분화 방식

을 벗어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색다른 매장 구

성 등 소비자 욕구를 정성적 측면에서 반영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젠더학 및 사회학, 의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울러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을 

도출하고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젠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고찰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

구 참여자를 20대, 30대의 젊은 연령층 및 22명으

로 국한시킨 제한적인 연구였다는 점에서 일반화

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연령 전반을 아우르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참여자를 활용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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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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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ultural insight of Korean modern fashion by using a gender category.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it  revealed that Korea’s fashion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gender value. Since 19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gulated the gender role while the dress code policy 

has been differently applied. However, as the gender value changed after 1970s, various fashion style appeare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gender perception of the Korean society. Interviewees were 11 men and 11 women 

in their 20s and 30s in order to examine their gender perception. As a result, it revealed that traditional gender value 

in the Korean society is not only a means of expressing sexual identity but also criteria of an ethical norm. However, 

the various gender values reflect that the importance of gender value has been weakened. Secondly, as a result of 

examining relation between gender value and preference for fashion style, it revealed that the attitude toward gender 

value had influence on a fashion style. Also, it has been found that fashion was not only a means of expressing 

their tastes and identities but also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courtesy and norms. However, aesthetic attitude 

prioritizing one's own satisfaction is also considered importa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gender and modern fashion in Korea through interviews. Derived from this study were the specificity of Korean 

gender valu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 of Korean modern fash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conducive to future 

research on fashion culture study trying new interpretation of Korean fashion.

Key words : gender, Korean gender value, Korean fashion




